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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‘통합소득 1000분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상위 
10% 소득액은 1인당 평균 1억 3,673만 원이었으며, 하위 10%는 1인당 평균 19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
다. 1인당 연평균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집단 간 70배 차이를 보였다. 

[그림] 2020년 상 하위 10% 1인당 소득** 비교

*자료 출처 : 국세청,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
**소득은 통합소득 기준이며,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개인소득 합산액임

1. 코로나 이후 소득격차 실태

2020년 우리나라 소득자 연평균 소득, 
상위 10% 1억 3,673만원, 하위 10% 196만원(70배)!

상하위 10% 1인당 연평균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 10%의 경우 2016년 1억 2,244만에서 2020년 1
억 3,673만으로 12% 증가(1,429만 원)하였는데,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.  
반면 하위 10%의 경우 2016년(178만 원)부터 2019년(207만 원)까지는 조금씩 늘다가 2020년(196만 
원)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 하위 10%에서는 2016년 대비 10% 
증가했으나, 워낙 절대 금액이 낮아 액수로는 18만 원 증가에 그쳤다. 

[그림] 상 하위 10% 1인당 연평균 소득 변화 (만 원)

*자료 출처 : 국세청,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

◎ 4년간 1인당 연평균 소득 증가, 
    상위 10% 1,429만원, 하위 10% 18만원

70배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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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 2,244 1억 2,791 1억 3,055 1억 3,226 1억 3,673 4년간 : 1,429만 원 증가 
1년간(코로나이후) 
: 447만 원 증가

4년간 : 18만 원 증가 
1년간(코로나이후) 
: 11만 원 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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